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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즉 부활 후 7번째 주일은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이 날은 부활 후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대출 34:22). 이스라엘 민족만의 절기였던 오순절이，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온 성도가 기념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은혜의 수혜자는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대행 1:14).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n까의 다락밍에서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흙1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성 

령강림절을앞둔우리에게 필요한것은믿음의 기도입니다. 한주간통안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행 8:15). 

생명의 말씀(글요ξκb업외) 

Á/J내산의언약 
(줄애굽기 lq:J-b) 

시내산의 언약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하신 후에 여호 

와께서 친히 이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 

으신 언약과 연결된 명확한 고리는 유일하게 

이스라엘하고만 언의떨 맺을 수 없게 한다. 

애굽으로부터 나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생긴 사건들의 순서는 아브라함 

에게 주신 약속의 완성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신 29:13~15).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옹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앞으로 이루어 

갈 민족인 것이다(창 17: 1~끼. 시내산의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새 

언약 관계는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다음단계이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언약을 준비하실 때에 출애굽기에 기록 

된 요약된 말씀이 있다(출 19 : 3~6). 세계는 모두 여호와께 속한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 속 

한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 
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관계에 서 있다. 그 
러므로바로 여기에 선교적인특성이 있으며 이것은아브라함의 언약의 궁 
극적인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선교적인 특성은 율법 안에 강조되어 있지 
는 않더라도 분명히 언약 안에 있다(신 4:5~8) . 

시내산의 언약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출 6:2~5).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설명하며 
네 가지를 약속하신다(출 6:6~8). 첫째， 압박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 

2011 넌쩌12차청π111훈련 

복음의 잔치로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기도 

로 준비하여， 은혜로 풍성한 청지기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 

신을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 1:2이. 

| 주제 | 왜 복을이 감추어졌는가'?(고후 4:3-4) 
| 일시 12011 넌 6월 24일(금) 저녁 7시 
|장소 l 풍면교외본당 
| 감사 | 킴성관위일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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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세요. *자세한 안내는 온지 7언. 

여 내실 것이다. 둘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신다. 

셋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넷째，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 

내용들이 모세오경 안에서 점점 구체화되고 발전되어 나아간다. 특히 레위 

기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전개됨에 따라 이스라 

엘의 순종을 조건으로 한 번영과 보호의 약속이 이 특별한 관계 속에 포함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신 4:33~39) . 

언약 안에 규정된 반응이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향한 것임은 참으로 합당 
하다(신 8:2~3， 6， 18) . 이것은 모든 신들을 제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 
배 드려야 하는 것만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가치와 또 그 

의 성품에 대한도덕적인책임도포함되어 있다. 모든규정과명령은이 둘 

을 다 강조한다. 예수께서 율법의 강령이요，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그 
기초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택하신 것은 
우상과 부정의 악함을 설명해 주는 그 율법 자체를 강조하는 부정적인 면 
에서 나온 것이다(신 6:5 ; 레 19:18). 이것은 언약의 수직적인 책임이다. 여 
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향한 충성과 순종이 있고 또 이웃을 향한 사 
랑과동정，공의도포함되어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 시내산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분명히 연결 
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충성과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께서 열방에게 복 주시려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다. 시내산의 언약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만의 번영과 축복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된 민족으로 따로 떼어 세우기 위한 언약이 아니다. 전 
인류를 위한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방법이요， 수단이다(렘 4:1~2). 구약에서 이러한 윤리는 
선교를 이루는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다μl48:17~19). 아멘. 



주깐충현 제1153호 

THE MEANING OF PENTECOST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Acts 2:4) 

P eom삐p미le r댄ea때빠뼈d따때to여day's Bib비|닝e verse so이이light배tly ， witαthOlωu때」 

about i대ts significance. Before the Holy Spirit came to indwell 

followers of Jesus Christ there was failure. Peter is the perfect example . 

He followed Jesus for roughly three years, then denied Him three times 

and finally at Pentecost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his 

powerful ministry .work until his death .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is so 

important. We can ’t be in Christ and follow His commands with human 

power . We need the spiritual power of the Holy Spirit to live the 

Christian life , which is why we need to understand thè meaning of 

Pentecost. What is the true meaning of Pentecost? 

Pentecost was the promised baptism in the Holy Spirit. John the 

Baptist told his followers , “ As for me, 1 baptize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He who is coming after me is mightier than 1; and 1 am 

not fit to remove His sandals;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Mt. 3:11). John witnessed Jesus' baptism and testified, "1 did not 

recognize Him, but He who sent me to baptize in water said to me, ’He 

upon whom you see the Spirit descending and remaining upon Him, this 

is the One who baptizes in the Holy Spirit ’ "(Jn . 1 :33) . Jesus toldHis 

followers before ascending, “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not many days from now"(Ac. 1 :5) 

Pentecost was the day that the Holy Spirit began indwelling all who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Peter first witnessed this truth when 

ministering to Cornelius and his family . He reported to Jerusalem, “ And 

as 1 began to speak, the Holy Spirit fell upon them just as He did upon us 

at the beginning"(Ac. 11 :15). Jesus baptizes each believer with His 

Spirit. 

The promised baptism in the Holy Spirit was evidenced with speaking 

in tongues . On the day of Pentecost one hundred and twenty Jewish 

believers experienced speaking in tongues , "And when this sound 

occurred, the crowdcame together, and were bewildered because each 

one of them was hearing them speak in his own language. They were 

amazed and astonished, saying, ’Why, are not all these who are speaking 

Galileans? And how is it that we each hear them in our own language to 

which we were born?’ "(Ac. 2:6-8). They received exactly what Jesus 

had promised, “ 1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at He may be with you forever; 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does not see Him 

Paul had laid his hands up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nd 

they began speaking with tongues and prophesying"(Ac. 19:3-6) . The 

Holy Spirit is our counselor of truth , coming from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He teaches us what Jesus taught and helps us to remember 

God ’ s Word . Jesus said , "These things 1 have spoken to you while 

abiding with you .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1 said to you"(Jn. 14:25-26). Jesus also said , 

“ When the Helper comes, whom 1 wi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He will testify about 

Me" (Jn. 15:26). Jesus further clarified , "But 1 tell you the truth, it is to 

your advantage that 1 go away; for if 1 do not go away, the Helpe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1 go, 1 will send Him to you . And He, when He 

comes ,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Jn . 16:7-8). 

Who receives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receives the power of the HolySpirit.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e world today whò think they know Jesus but 

actually don ’t , and they cannot receive the Holy Spirit. 1 Corinthians 

3 ‘ 18-19.say, “ Let no man deceive himself. If any man among you thinks 

that he is wise in this age , he must become foolish , so that he may 

become wise. For the wisdom of this world is foolishness before God 

For it is written , ’ He is the one who catches the wise in their 

craftiness. ’" Only those who belong to Christ receive baptism in the Holy 

Spirit, "and you belong to Christ; and Christ belongs to God"(1 Cor. 

3:23) . 00 you belong to Christ? Those who belong to Christ believe in 

His incarnation; in the Word becoming .flesh and living among us and 

dying on a cross for us. Those who belong to Christ believe in His 

resurrection , ascension and return . Jesus used His body as a sacrifice for 

our salvation . Believers become part of His body. We become one in 

Christ, “ For even as the body is one and yet has many members, and all 

the members of the body, though they are many, are one body, so also 

in Christ. For by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whether 

Jews or Greeks, whether slaves or free, and we were all made to drink 

of one Spirit"(1 Cor. 12:12-13). So, for those who truly believe in Jesus 

Christ they receive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When does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take place? Before accepting 

the Lord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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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명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μ}도행전 2:4) 

λ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너무나 가볍게 읽어버립 ’ 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기 전 그들은 실패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약 3년간 예수님 곁을 따라 

다녔지만 그분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오순절에 임하신 성 

령님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죽기까지 강력하게 사역했습니다. 성령충만은 아 

주중요합니다. 우리는자신의 능력으로그리스도안에 거할수 없으며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순절의 의미를 이해할 펼요가 있 

습니다. 오순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약속된세례 

오순절은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된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들에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이는나보다능력이 많으시니 나는그의 신을들기도감당하지 못하겠 

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 3:11)라고 말했습 

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에 증언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요 1:33).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 
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 1: 5)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 

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이 진리를 먼저 목격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꽤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 

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행 11:15).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모든 신자 

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방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약속된 세례는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의 유대 신자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차 우리 

각사람이 난곳방언으로듣게 되는것이 어찌 됨이내’(행 2:6~8). 그들은예 

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 

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 

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1끼.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설명했습 

니다. ‘방언을 말히는 지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 

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이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고 

전 14:2~27) .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막 16: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몇몇 신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 

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 

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비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갱생판육사 

예언도 하니"(행 19:3~6).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 

신 우리의 참 상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 

시고하나님의 말씀을기억하도록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5~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요 15:26)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 

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7~8). 

누가성령세례를받는가 

누가 성령세례를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나 성령 

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 

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 

도전서 3:18~19은 말씀합니다. ‘까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 

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지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예 

수님께속한자들만이 성령세례를받습니다. ‘너희는그리스도의 것이요그리 

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전 3:23).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 

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 

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제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주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 

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 

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2~13).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사람들은성령세례를받습니다. 

언제성령세례를받는가 

언제 성령세례를 받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과 여러분 

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밝히 알려 주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를 영접할 때 여러분은 변화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4).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가 여러분을 흥분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 

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총의 진가를 인정하 

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이 죄인이며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 

며， 승천하시어 지금도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집을 준비 중이신 예수 그리스 

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기 원하십니다. 부디 이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받아 

변화되어 성령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은 여러분 

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교회의 성도로 만듭니다. 아멘.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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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1 부떼애 l 월요새벅기도피 

십자가복올 

영 의 찬양들(에베소셔 5:18-20) 

술과 노래는 항상 같이 가기 마련이다. 이와 비슷하게 술 취한 사람들의 노래처럼 

감정(흥)에 취한 노래가 요즘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술 취하지 말 

라’라고 권고한다. 왜냐하면 술에 취해 찬양할 때 방탕햄l 빠진 공허한 노래가 되기 

때문이다. 영의 찬양이 없을 때 반드시 방탕흙L에 빠진다. 은혜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감정과흥에 취할뿐， 그찬양은삶과전혀 무관하다. 애굽의 군대에쫓기던 이스 

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물이 양쪽으로 갈 

라지는 놀라운 기적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하지 않았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진실로 찬-OJ'하였다{출 15 :1~2). 그들은 영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 

이다. 레위 찬양대를 이꿀었던 아삽이 드린 시를 보아도 그는 전혀 찬양을 드릴 만한 

상황어 아니었지맨시 73:1~16)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씨 73:1η 그는 모든 

것을 깨닫고 영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 

찬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현장으로 갈 때 찬양하셨대막 14:26). 당시 

예수님과제자들은찬양할만한상황이 아니었음에도찬-O.}을드린 것이다. 이와같이 

영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로 이어진다(계 5:아. 지금 우리는 어떤 

찬양을드리고 있는가?감정이라는술에 취해 나의 실력을자랑하는노래를하고 있 

지 않은가? “술취하지 말라이는방당한것이니 오직 성령으로충만함을받으라’(엠 

5:18). 

·영적인 초방은 많은 부류가 있다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엠 5:1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OJ'한 

방법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셨다 시(시편 및 시 형태의 찬양， p잃lrns) ， 찬송하나 

님을 향한 영광송 hymns)， 신령한 노래(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성가， spiritual 

songs) 등 우리는 많은 부류로 영의 찬O.}을 드릴 수 있다. 

·영적인 초방은 마음을 두드린다 

‘너회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엠 5:19). 영의 찬양은 노래라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 찬양의 주제는 세상 

과는 완전 무관하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주제는 도수장으로 꿀려가{사 53:7) 죽 

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 

와 힘과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 5:12). 이와 같이 미옴으로 

드리는 찬양이 없을 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엠 4:3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우리 

의 찬양이 주님을 안타깝게 할 뿐이다. 절망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며 회개할 

때 우리는 영적인 찬양을주님께 드릴 수 있다(사 7:13). 

·영적인 초방은 교효|의 효택을 불러온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엠 

5:2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드리는 영적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범사에 

화목을가져온다. 이것은순전히 예수그랴스도의 십자가를통한회목이다. “그가우 

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 1:13~14). 다윗은 오벤에돔의 집에서 자신 

의 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여섯 걸음을 밸 때마다 찬OJ'하며 예배하였다0J하 

6:13). 가장소중한말씀의 궤가옮겨질 때 다윗과온백성이 찬양을드렸듯이， 우리 

도 십자가를 기억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골 2:13~15).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기 

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였던 초대교회는 부흥의 은총을 입었다(행 2:46~47). 

우리의 찬양은 영적인 찬양이어야 한다. 자신의 감정에 취한 노래를 멈추자. 자신 

의 음악 실력을 자랑하려는 외식과 위선을 버리자 아삽처 럼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아 찬-OJ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영적인 찬-O.}을드릴 수 있다. 지금주님은우리가드리는 영적인 찬양 

을 간절히 원하신다. ‘패 영혼의 그욱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 

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메시아의 혹을웰 켓세마네 동산에 계 를살리신뒤에이를시기하던종교짜X뚫어예수님을잡으려고본격적인행동을개 

신예수님을잡으러온 

예수를 잡으러 온 우리(요한뽑 2) 11 무리는 어떤 쁨의 사 
람들인가?그들은당시 

가장경건하게살며하 

나님을섬기던종교인들이었다. 그누구보다도 메시아를고대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 

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여뷰를 잡으러 온 것이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군대가 

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조딸과 바리새인출n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 

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3’(요 18:3). 이 군대의 지도자가 천부징H요 

18:12)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로마군인임을 알수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로마군 

의 총사령관인 빌라도가 몰랐다는 듯이 사도 요한은 기록하였대요 18:29). 특히 당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종교지도자들의 주장을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벨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요 19:8).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논쟁이 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상황을 

증명할수없는게현실이다.한마디로정확한대답을우리는할수없다는것이다. 

가훗 유다가 예수님을 언제 배신했느냐의 문제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 마가복음은 

가훗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한 것이 유월절이 되기 2일 전이라고 기록하였다. 

‘이틀이지나면유월절과무교절이라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이예수를흉계로잡아죽 

일방도를구하며 이르되 민란이 날까하노니 명절에는하지 말자하더라. 열둘중의 

하나인 가훗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띨에게 7때 그활l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맘(막 

14:1~2， 1o-1J). 그러나사도 요한은 g섣f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예수님이 죽은나사로 

시하였으며(요 끄:5η， 이후 마귀가 기훗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 

고^딴이 기훗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종교l도빨을 찾아간 때가유월절 당일이었 

다는 것이대요 13:2，2~27，30). 이처럼 사도 요한은논쟁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모두 기 

록하였다. 모든상황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시탄이 가훗유다의 속에 들어간것을아신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페가하 

는일을속히하라!' (.fL 13: 2'η. 예수님은앞으로일어날모든상횡을아셨지만두려워하 

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일을 서두르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우리의 죄를속히 해결해 

주시기 원쨌기 때문이다. 그러나종교지E띔은달랐다. 그들은하나님을섬겼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째 않았대막 12:12, 14:1~잉.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백성이 

었다{마 26:4~5 ; 녹 22:잉.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명예와 권력을 잃을까두려워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리헬 백성의 안위를 내세우 
며 예수님을죽이려고했다. 이 일로그들은완전히 하나가되었다. 심지어 예수님 곁 
가장가까이에 있던 가훗유다가 이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예수님을잡으러 옹무리는곧우리의 모습이다. 매번복음이 좋다고， 예수님이 좋다 

고 말반 할뿐 정작 회개와자기부인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짧은 인간의 학식을 가지고 감히 견줄 수 없는 성경의 비밀을 캐내어 모두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대답이 없으며， 희%에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통해서 드러날뿐이다.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μH벽 44))，에μf 상상힌} 을}승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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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뀔안 순간순간에서 

~?~~혀 -rl..!0""C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사용하시어 선교사로 명하여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도 

댈리 공효배서 사하란푸르로 가기까지 참으로 아찔한 순간순간에서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은 비포장도로에다 건기 중이어서 희뿌연 먼지로 말미암아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었고， 엉덩방아를 찔으며 갈 수부애l 없는 참으로 낙후된 무슬림， 힌두교도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처음 

그 마을혐1 도착했을 땐 저들의 호기심과 경계의 눈빛에 살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나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마얽서 0에부터 어른까지 무리를 지어 우리들을 따라다녀 온 동네가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았고， 우리 팀과 저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마을 어귀에서 우리 말로 먼저 찬양을 하 

고 나서 그들의 언어로 찬양을 몇 번씩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에 

게 팀 전원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우리에게 호기심이 발동하여 돌팔매질도 

하였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점희(집사， 24교구) 

추님은 내게 다 보여추섰다 

사역 첫날 예상치도 못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학교사역을 하게 해 주셨다. 사실 매주 금요집회 때마 

다 선교보고를 들으며 학교사역에 대해 의문점이 많이 들었었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학교 방문 

을 해서 언어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전교생을 불러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일까?’ 그러나 그것 
은 현실이 되었다. 교장실로 찾아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딱 3문장을 말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에 대 

해 소개하러 한국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이 세 문장에 교장선생님은 이 

렇게 대답해주셨다. “각 반별로 들어가서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모이게 해 드 

랄까요?" 얼떨결에 “운동장이요”라고 대답했다. 

2분 뒤， 운동장으로 3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모였다. 선생님들은 스피커 설치를 하셨다. 그 모습에 

다리가 너무 떨려서 효방도 말씀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다음날 오전 사역을 나가면서 

도 사실 어리둥절했고， 멍했다. 그렇게 우리 팀은 어느 마을 깊축이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 듬성듬성 

몇 가구만 보일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차가 멈추었고 멀리서 보았을 땐 공장인 줄 알았는데 학교였 

다. 도저히 학교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다. 아직 어제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똑같L이 세 

문장을 말했다.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학생이 1，000명인데 시험 보는 학생과 오전 수업 끝나고 집 

에 간 학생 빼고 500명을 모아주겠다고. 또 멍하려던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담대하 

게하셨다. 

어제와 달리 전혀 떨리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은 마치 병아리 모이 먹듯 우리 

가 전한 말씀들을 한 톨도 빼먹지 않고 다 먹은 듯했다. 분명 느꼈다. 그 무언가가 내 맘에 왔다는 걸. 

이제 나는 그 어떤，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다. 이제 그 어떤 의심도， 그 어떤 불신도 니에게서 사라졌 

다. 주님이 다 하신다. 나는 그냥 가면 된다. 이제 어떤 곳에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것이다. 아니 그럴 수부써l 없다. 모든 일정을 성령님 따라 선교했고， 선교 

가 끝났다.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은 내게 다 보여주셨다. 

백재욱(정년 1부) 

20 11 년 6월 5일@ 

순종하기를 바라셨구나 

연약한 나톨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린다. 불펀한 다리를 염려하며 떠났으나 거 

기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 

히 바라며 마음을 다해 전했다. 재래시장 입구에 

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할머니는 전도지를 받 

아 읽고서 더 달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떨어진 

전도지를 가EL을 벌리며 넣어 달라고 했다. 마음 

이 뭉클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도 만날만한 

영흔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셨구 

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고려인을 만나는 과정에 

서 어려움에 처할 때는 기도로 해결되게 하셨다.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산 그분들의 삶을 볼 때 이 

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장차 올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무거운 짐 다 내려 

놓고 남은 인생을 자여들에게는 복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떠나는 우리를 

효t해 휘날리는 눈을 맞으며 한없이 손을 흔드시는 

그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김님순(집사， 19교구) 

이번 주에 훌빌01는 선교팀(2개 팀) 

기 간 

6월 7일(화) - 6월 15일(수) 

6월 10일(금) - 6월 18일(토) 

현재 시역 풍인 선교팀μ개 팀) 

기 간 팀 팀장 

5월 30일(월) - 6월 6일(월) 10교구 2팀 유성남 

5월 30일(월)-6월 7일(화) 1교구 1팀 이율의 

6월 1 일(쉬 -6월 9일(목) 11교구 3팀 이현진 

6월 1 일(수) - 6월 9일(목) 14교구 1팀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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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육굴 마1(/.고 난 후 그들이 븐’슨 울획~71 풍엉하다 

그들이 맏삼 예수 그리스도를 합께느nl며 

후반71쿄육운련윈울 끼대해보자. 

좋 .lt도힘련에 

뚫 나타납 
예수그리스도 

교회마저도 십자가 복음의 본질보다는 인간의 전통 

과 문화가 난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현실 

을 바라보면서 금번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통해 진리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 

고 깨닫게 하신 교회에 감사드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 

령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치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 

께 순종하여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으 

면서 재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후(행 1 :8) 

주님의 제자들은 종교지도자들의 협박， 경고， 박해， 돌로 맞음， 능옥 등 수많 

은 고난 기운데서도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으로 구원받음’을 끊임없이 전하며 가르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 

다. 교회에 임한 박해는 역설적으로 성령의 인도 아래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바울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성령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으며 예루 

살램을 거쳐 로미어l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 

했음을 볼 때 결국 주님께서 최후 승리하심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선교의 총 

사령관이신 성령님의 인도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 아래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 

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교훈을 깨닫는다. 사도행전 공부 기간 동안 다음 강의를 

설렘으로 기다리게 됐으며， 나의 고집스런 자아와 편견이 조금씩 깨뜨려지면 

서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어떠한 상홍때l서도 복 

음은 매임을 당하지 않고 종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 확장되었는데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다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순간 

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다짐해 본다. 

Ol수 그리스도 

고금신(집사， 1 3교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토록 도와주 

는 곳이 바로 수요성경공부 교과과정이다. 나는 이 과 

정을 몇 차례 수강해 오던 중 금번 학기에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혹 함셰기에 

룹 나탁납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과 그리스도의 

예표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와 원리가 많이 내포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여 

자의 후손， 셋의 후손， 셉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 

손， 유다의 후손으로 범위를 좁혀가고 있으며 또 아담， 멜기세텍， 이삭， 요셉 

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순걸한 상태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됨을 이해하게 되 

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는 진리의 표본이 될 만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믿음의 

조상이요 순종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며 어떤 상훌때l서도 하나님을 순전히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는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와 거룩함 

을 얻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노아와의 언익t이 피로 맺어진 언약으로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쇼써l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시함을 알게 되 

었다. 지금 나는 인류를 흥해 변함없는 사료멸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 약속의 표시，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마음속에 떠올려 본다. 때때로 하 

나님은 인간이 불행으로 여기는 일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고통의 때에 불펑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그런 고통 속 

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배웠다. 강의를 

들었던 매시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 

다. 진실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을 

극복할수록 더욱 순종하고 더욱 능력 있고 더욱 견고한 성도로 거듭날 것임을 

나는확신한다. 

한양대원 

양행루. 

수훌마빼 

김정호(집사， 8교구) 

수료하며 죠웅할 수 있는 시죠띨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이제 무덤럽하게 습관처럼 

받아들여지고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였던 지난 시간 속 

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계속되어 

지는 무한한 사료띨 주시니 다시 한 번 감사드리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초신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다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나에게 너무 먼 거리에만 계신 것 같은 주님，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에서 가장 가까이 계셨음을 이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오만하면 외면당하고， 인간을 믿어 상처받는 반복되어진 

삶을 돌아보며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찬양대원양성부를 등록하여 지체들과 12주간의 교육을 받으며 나이 많 

은 권사님들로부터 학생들까지 하나 같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부족한 실력으로 찬양을 배우느 

라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부를 때 능력을 주심도 깨달았습니다. 

나를 통한 주님의 계획하시는 일이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종 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효양가 가사를 어떤 의미로， 마음으로， 목소리로 불러야 하는지 

도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양성부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서 주신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혹 교.lt 
틸 ，，-ø루톨 

수훌마며 

김종식(성도， 11교구) 

주님께 감사드린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교사로 세워주시니 말이다. 교사로 봉사하기 전에 자신 

이 없었다. 신체적 활동을 갈망하는 어린 학생들을 다루 

는 데 미숙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부 

족한 부분을 교사양성부 수강시간 동안 가르치시고 훈 

련시켜 주셨다. 가끔씩 바쁜 학업 속에서 주님은 왜 내 

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목 해야 

만 하는 것인지 흔들렸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 

다. 그러나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무조건적 

인 사랑을 다시 알게 하시고， 교사라는 직분을 쉽게 생각했던 나에게 요호별 

음 2l:l5~ 17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하셨다. 이제는 확신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실 것과 지금처 

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계획 요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김지원(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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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송o(J.서 。#납올 만단다고 F 

궁금얀 마음을 가투 Ef고 Of이;들올 따라 제1교육관 7용 명.fI.호중 도서실올 잦앙다. 
푸 궈를 흥긋 A뼈고 잭올 흥째 얘수납 만나기에 여녕이 없는 아이들. 

이 힌후g꾼들이 노아와 양촌’라는 섹올 흥쩨 

큐약에서 만단 예수납은 과얀 어띤 분이fl치 망께 들어보차l 

예수님은 ... 

圖 웅은 분이어L요. 남을 높。|쿄자신을 낮추시는 검온안 분이시니까요. (강흰" 1I-~/J;I.) 

圖 놀라우신 분이죠! 마퀴를 쫓아내섰잖아요! (요장민， 홈~I￥ l 

圖 작안 분이에요 .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 (이얀서， 유l￥) 

圖 고마운 분이에요 ; 우리를만들어 추섰잖아요 .. ‘예추님， 저도- 망주에틀어:갈래요!’ 
t악운아， 1I-~/J;I.) 

圖 감사안 분이에요 .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섰으니 

까요 . 그래서 우리희 죄가 닥깨끗해졌어요! (획시온，.t홈패) 

고 01上 1-10!- 츄7fl살 

세상을 노래하는 음악소리， 세상 것을 갈망하는 수군거림， 흐느적거리는 몸짓파 담배연 

기 등은 우리가 카떠1( cafe ) 하언 쉽게 연상되는 모습이다 . 그려냐 이번에 오픈안 쿄이노니 

아 휴게실은 그련 카떼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 ‘쿄이노니아’는엘라어로 ‘교제 ， 사핍， 공유 ， 

삼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성정을 보언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묘사알 때 추로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앵 2 : 니 2 ; 몬 l:b) 그들은 주 안에서 서로를 위로아고 격려하였으 

며 , 복음 안에서 교외는 더욱 부용짤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주 안에서의 풍성안 교제를 냐 

눌 수 있는 곳이 쿄이노니아 휴게실이다. 내부 인테리어에서부터 세부 운영까지 젊은이들 

이 추도하고 있어 ，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특히 쿄이노니아 휴게실의 수익금은 선국일꾼 

양성을 위해 사용된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코이노니아쿠롤〉 

워 

때 

XI 
‘-1T 

이융방쁨 

이용시간 

륭헌교외 저12교육관 1 륭 

커피 • 을료 · 쿠키 · 머핀륭 

쿠폰제(쿠폰 구일표 사무국) 

와요월~글요일 · 주윌(l 0:00-16:0이 

토요윌(l 0:00-20:00)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은 시골 교회 
에 다녔습니다. 독실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라 주일마다 늦 

잠과의 전쟁을 치르며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습니다.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제가 스무 살이 

되고 일찍 가야 하는 중고등부 예배를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 제게 청소년 수련회의 인솔을 담당하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귀찮아서 가기 싫다고 했지만 수능이 끝나 대 

학진흐L을 앞두고 쉬고 있던 사람은 저뿐이어서 할 수 없이 가 

야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3시간 동안의 기도 시죠}이 있었습니 

다. 사람이 어떻게 세 시죠띨 기도하느냐고 속으로 투덜대며 

자리에 앉아 기도하다가 뜻밖에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못하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해주신 분이 바 

로 주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 

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블 

어 안고 있었던 저라서 ‘과연 이렇게 악하고 못된 나를 

용서해 주실깨’ 걱정이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네 

가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 

는 주님이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서 이모님이 다니시는 충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노량진 

집에서 교회까지 생각보다 멀어서 처음에는 고민을 했지만 결국 다니게 되었고， 이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차를 타고 5분이면 가는 거 

리에 교회가 있어 아무 준비도 안하고 갔지만 한 시간 동안의 거리를 오며 찬양을 

듣고 만나를 읽으며 시공간에 방해받지 않고 예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고 행복합니다. 저는 죄인이 

라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며 저를 구원해 주신데다 주님의 계획 

아래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려야겠다는 

생각과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계획하심에 어긋나 

지 않도록 신앙 생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289 최주원 영아부 8 출생 

2290 지우빈 영아부 10 출생 

2291 이석복 18 남정숙 

2292 유이현 영아부 12 출생 

2293 김용이 9 한금지 

2294 채건국 양육반 14 리류드밀리 

2295 김정식 앙육반 22 최현구 

2296 구자성 앙육반 17 강진규 

2297 윤석조 앙육반 19 천기덕 

2298 최점식 17 박용순 

2299 김정미 10 송정희 

2300 정환옥 초등1 부 13 김현자 

2301 정관옥 초등1 부 13 김현자 

2302 김하형 청년 1 부 14 황경분 

2303 곽현민 중등부 9 신선채 

2304 김영숙 앙육반 14 정영숙 

2305 현예지 초등2부 10 도승애 

2306 김세중 고등부 17 입춘균 

2307 이증원 양육반 17 김옥자A 

2308 하동진 앙육반 2 유형근 

2309 김경우 앙육반 12 김정숙D 

2310 고영훈 18 이상배B 

2311 김군여 9 구정회 

2312 박재우 대학부 22 징준호 

23 13 승태진 초등2부 22 권정옥 

2314 이경호 중등부 9 입학근 

2315 정재헌 앙육반 1 흥미화 

2316 박광희 대학부 23 승영복 

이보라(성도， 새가족부 수료자) 

2317 김다은 3 최옥순 

2318 최규성 9 최광수 

2319 전경숙 앙육반 3 전승기 

2320 흥소영 앙육반 10 조은신 

2321 김은우 영아부 14 안모순 

2322 조한희~앙육반 19 신화숙 

2323 이채원 앙육반 1 지형경 

2324 한일연 9 김순련 

2325 강영춘 양육반 8 조영혜 

2326 김소연 고등부 18 김병호 

2327 최지수 청년 1 부 23 최영실 

2328 박지현 앙육반 10 이규숙A 

2329 승봉현 앙육반 23 박미순 

2330 박지현 17 01영순B 

2331 승태운 앙육반 23 김광일 

2332 김미옥 앙육반 23 박건일 

2333 전지원 영아부 23 박미순 

2334 조덕근 대학부 11 조희령 

2335 이용원 앙육반 23 하형욱 

2336 윤효식 앙육반 23 최윤덕 

2337 황지은 에바다부 25 김흥기 

2338 노리 외선부 25 전찬욱 

2339 최상열 앙육반 8 이은희 

2340 김정인 앙육반 16 이준식 

2341 정용근 11 김윤세 

2342 깅연자 앙육반 7 이묘남 

2343 김완태 대학부 8 정영자 

2344 깅 국 외선부 25 지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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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석 

짙짧 
보F길 우리의 복음이 기리었요연 멍하는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서|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자들의마옴을혼미하게히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옴의 광채가 비지지 못하게 암이 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기도의창 충현 장소.길헐리홀 

장소 ; 저￠교육관 3층 

0뮤 토요일 163)v20:(뻐6월 4。멜E:il 

일 시 . 얹낼수)1~， 5 ' 121옐(주멜 15:00 

2011 의료션교의 날 
일 시 ’ 12앨다음 주앨 9'30'-1240 4부예배 15분 전까지 
문 의 , 내선 Z웠 010-뼈7-앉쨌 

청년1부 접피서긴 뺀경 

권시회 전양연g 

g 입 

집사회연합월례회 
일시 6일(월) 월요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궐리훌 

2 정기당회 
일시 ‘ 8일(수) 수요2부예배 후 

톨 씨| 

1 김종닙 타교집새깅숭회 집사의 부친， 17교구 가좌1구 
역) / 5월 25일 별세 ， 5월 낀일 장려l 

장소 당회실 

띠 2011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4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 
가기도로준비하여 참석하도록은혜를베푸소서. 

a 충현의 모든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역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쇄. 

댐 교회에 퉁록한 새기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걷게 하소서. 

예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히는 은총의 통 

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씨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거| 째고， 예수 그란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g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1년 1인 1명 (1 ' 1 . D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쩨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 : 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 선교 

사가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본당 지하1층 시설공사와 사업들{양로 
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 

웃 사랑의 열매(롬 15’찌가 되게 하소서. 

때 피돼지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3)이 되게 하소서. 

영유초흥 도써섬 g와 • 특씨 킴상를 대외 
주제 : 7됩닌여바그린도의종 구약성경속의여바그린도 대 상 .초 중등학생 
마 감 :1옐η때짧 발외 문 의 · 내선 4æ, 010--0071용100 

장소 쩨교육관:rJ7.호 

훌릭 교외주변 켠도 일시 여댈회 15'앨쉬구역장영성훈련후 남전도회 18앨퇴 1400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징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35.7지회 :rJ7.호 2 ' 46 . 8지회 407.호 

밑 시 : 11월(토)9:따교회톨빼 '8소 : 톰헌기도월 
대 상: 힌교구교구당， 님녀교역자십명윈..1.1. 납녀 간사 

일 시 :9웰목) 10:Q(T-15::rJ 정년4루 수린회 

교:꽤원획빼훌헌 

충헌록지관 직원 모짙 

1.모집부문 직업재휠팀 고용업무 담딩1중증￡빼인 직업째힐지원사업 / 계약웨 
A뼈꼬인 직엉재휠시쩍증소X싸 운전연허 용소X씨우대 

2)11힐혐 01력셰AÆ.밥9‘ Xf71소l뼈 즐꿇영서 성적증영서 경력증영서 챔증시온 주민등록등본 혐j징추천세티교앤 
llll훌Of감 7앨헤 17:00끼재우펀 및 빙문접쉬 
4얘쩍횡{ 밟구 역심동 없←1 충현교회 사무국 당 5앙8때뼈01) / 짧구 역심동 앉용3 복지관 층무팀 u 2192-에뼈 

흩흔 

곽현구 군(곽진석 타교장로 ‘ 손예숙 타교집사의 아 
들， 22교귀과 강신은 앙(강충열 집사 최선자 집사 
의 딸， 24교구) 1 11 일(토) 12:00, 충현교회 갈릴라흉 

2 김정수 군(김영국 타교생도 최은희 타교집사의 아 
들， 24교구)과 류정민 양(류진호 집사 임정회 집사 
의 딸， 24교구) 1 II 일(토) 14:00, 충현교회 갈렬려훌 

3 모태진 군(모한석 집사 ‘ 공춘향 집사의 아들， 8교귀 
과 최소연 양(최락도 성도 김 옥 생도의 딸， 타교) 1 
11 일(토) 1 4:00， 천호동프라하웨딩훌 l충 비너스훌 

4 문정빈 군(문광윤 씨 장원회 집사의 아들， 18교귀 
과 김남경 앙(김익기 씨 김경자 씨의 딸) 1 11 일(토) 
17:00, 상록회관웨딩훌 4충 그랜드볼룸 

를당XI아1톰fI비 빛 리모밑!’ 흩사 
~사기간 : 4월 18'월-6월X월) 

영배공사윈깨료g당의 빔난앙이 되찌 업으U 

양찌히여후시기바라며 

'lt헌안훌샤l 위81 기도 부탁드링U다. 

날짜 장소 1 장소 

교육관 
304호 

교육관 
%4호 

교육관 | 유아세헤란? 
%4호 1 (하형욱 목사) 

교구별 1 
장소 

유 아 1 (오후 3시 ， 갈렬리훌) 

세례식 | 오후2시%분까씨입실바랑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자 

2011 년도 찌13차 악슐 및 셰례식 

세려1자， 개종자， 입교자 

세혜란? 

(정민권목사) 

교회론 
(박지훈옥사) 

구원롱 
(박은효목사) 

장소 

교육관 
%호 

교육관 
309호 

교육관 
309호 

교구별 
장소 

성인학습 세례식(찬양예애，본당) 
오후 4시 %운까지 입실 바랑 

학습자 

기독흔 
(검갱훈목사) 

성경개요 
(장지원목사) 

기독교개요 
(항의연목사) 

시간 

6월 1 2일 115:00-15:50 
(cf음주일} 1z쿄^I 

1 6α)-]6:40 

15 α)-]5:50 

꼬시 

16α← 1 6:40 

2011앤n짜')CMTC 션교흘헌 
밑시 :6휠 5월(2a) 장소 : 링l리를 

시 간 | 강 의 

18.15"-18:25 1 오리엔테이션 
18:똥"19:15 1 주제깅왜하나님의 교회와 선괴 
19:15"19".45 1 21이1년도 선교정책 

6월 19일 

(주일) 
문답 문당 

6월 26일 

(주일) 

2011년 CMTC 션교수헌회 
밑시 :6월 11 월(토) 9:3O~ 12:30 
장소 : 찌1교육뀐 5이효 t‘WE'옆뼈뼈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l 
찬S빼배 

10 (금) 

양재웅/선명환 
막 15:21-32 

7 (회) 

김익환/김석제 

. I~앙힘 

. 1선톨역 

.한원톨갤1m톨9 

- 1 톨i뼈양잉 
t연!억 • 

예배 담당 (6 / 8 - 6/ 12 ) 

’사회|기 도 | 찬앙 
양재웅|이규숙| 슬푼마음있는사람(호산나찬양대 ·오케스트라) 

박은효 | 오은경 | 내 맘이 닥심되며(실로암 찬양대) 

이광현 | 예루살렘 찬양대 , 오케스트라 / 만도린 중주 / 소프라노 정나혜 
나기태|김영은 예배전찬양〉 

하형욱 | 임광신 |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외 / 소프라노 김희숙(임마누엘 찬양대) 

양재웅 | 장경욱 | 복의 근원 강림하사 외 /오보에 박소영(할렐루야 오케스트라) 

김정훈 |장철규 | 내 평생에 가는 길 외 / 아벤 남성중창단 

황의연 l 김영성 | 성령이 오셨네 외 /소프라노 박수경， 베이스 이지훈(엠엘 찬양대) 

하종철 | 박석산 | 아멘 찬양대 / 집사회 중창 / 18교구 

설 교 

최선을 다흩}는 인생(마 25:14-30) 장통일 목사 

가나안 여인의 믿음(마 15:21-28) 황의 연 목사 

김성관목사 

오순절의 의미(행 2:4) 박은효 목사 

오순절의 의미(행 2:4) 안지원 목사 

오순절의 의미(행 2:4) 김성관 목사 

오순절의 의미 (행 2:4) 정민권 목사 

오순절의 의미(행 2:4) 박지훈목사 

생령이 임하시면(요 15:26) 김성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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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촬분들 >(홈 031 -766-5425) 기도원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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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창 
10.교구 

박근백 

안치원 
24.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옥성 
17.교구 

강호성 
2교구 

문성수 
4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탁정헌 
9교구 

.우|임목사 김성관 

·부목사 

강창원 
20.교구 

나기태 
19교구 

박인기 
에비디부 

유현철 
대학부 

최상민 
11교구 

황의연 
Z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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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간 차 량 

@오전 9:40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11 :00 애 50납부펴，10’20 0땀역 경유) 

@오전 9:50 본당앞출벌펴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 앞출발 

압
 -쁨
 -랩
 
본당 

오진 11시맨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 중국어1 일뱀및수 
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빼뿐 스리중!7때， 중휩i. 
몽웰，러시O뻐， 킴보디O뻐， 인도네시O뻐로동시통역됩니다 
$뼈없.5ba양lIinS Í1~， OTese， ‘뼈_ird영1 
l.a'g..a;Je iJe <N양lE atlte 앉쩌lO cl:앙<W(얘~SaVæ， 
ird Si 벼업1， OTese, 싸-giJI， fi.ssiJl, 여rIXXm ird 
rctresia1 iJe æJ <MIWl at lte Q-e 0 CI:X:k뼈양φ앓~ 

본당 

본당 

뱉
-
업
-
쁨
-
뼈

n
 

시 간 
오전 7 :00 

오전 9:00 

오전 11 ‘ 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오후 1 :00(외국어 용시통역 예배)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오후 5:00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전보츠00 
매일 새벽 5:00 

(용 02-552-8200) 예배및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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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3교구 

나영실 
z교구 

이복순A 
20.교구 

장혜구 
19교구 

황순란 
21교구 

· 사랑부 신범식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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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시 박만복중등부 

· 선 

-여전도사 

강덕펼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교구 

송진경 오숙영 
대혁부 13교구 

이복순B 이욱주 
11교구 18.교구 

전은회 정원임 
7교구 23.교구 

· 전임지휘자 

·전임연주자 

교 

ll!IiT!l'liιm..， ... ‘_=.Ut!!I'l. 

장 소 
제 1교육관 507호 
제 1교육관 407호 

제 1교육관 307호 
제 1교육관 301호 
갈렬리훌 

복지관지하1충 

선교관 1층 

제2교육관 1충 

시 간 
오후 12:15 
오후 12:30 
오후 12:30 
오후 12:30 
오후 12:15 
오전 11 :00 

오전 9:00(학생) 
오후 12 :40(성인) 

(주)앤 8:30-오후 6:00 
(수) 오전 10:30-12:00 
(금)저녁 6빠저녁 9애 

새가족양육부 | 오후 1 2 : 1 0 1 베 다 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 오전 11:00 1 제2교육관 3충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 :301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 주간교육 | 제 I교육관 1 07호 
지적장애인교육 | 주간교육 | 충현복지관 

구분 
장년 1 부 

장 년 2 부 
장년 3 부 
장년 4 부 
소망부 

사랑부 

에바다부 

탁아 부 

구분 시 간 장 ~ 

영 아 부 
l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τI:fs 오전 10:30 복지관 지하2층 

Jl τIfB 오전 11 ‘ 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갱년 1 부 (토)오후4:30 지1] 2교육관 4충 

갱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충 


